
152013년 10월 31일 목요일 10판자동차“그란투리스모는 모차르트? 창의적 아이디어 번뜩번뜩”
“와우! 정말 근사한데요?”
플루티스트 최나경(30·영문명 재스민)이 B

MW 뉴 3시리즈 그란투리스모를 보자 반색을
한다.

최근 최나경은 인생에서 심각한 ‘급브레이크’
를 밟아야 했다. 미국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
라의 종신단원 자리를 박차고 한국인 최초로 명
문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, 그것도 수석단
원으로 입성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는 그러나
1년 만에 쓸쓸히 하차해야했다. 영국의 저명한
음악평론가 노먼 레브레히트가 인종·성차별 의
혹을 제기하면서 재조명된 최나경의 비엔나 심
포니 재계약 불발 사건은 그가 직접 심경을 토로
한 글을 쓰면서 세계 음악계를 뒤흔든 대형 이슈
로 번졌다. 불과 지난 8월의 일이다.

뀫“여전히 나는 플루트를 불고 있다”
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난 최나경은 다행히도

평소의 밝은 얼굴을 되찾고 있었다. 목소리는 그
가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음악처럼 생기가 넘쳤
다. “요즘 어떻게 지내느냐”고 물으니 “플루트를
불고 있다”라며 깔깔 웃었다.

최나경은 최근 소니클래식에서 모차르트 플루
트 콰르텟(4중주) 앨범을 냈다. 플루트 4중주 1∼
4번과 특이하게도 플루트로 분 오보에 4중주가
담겨 있다. 앨범에서 최나경과 함께 연주한 사람
들이 비엔나 심포니의 악장(바이올린)과 비올라
·첼로 수석단원들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. 1년
간 오케스트라에서 최나경과 동거동락한 동료이
자 친구들이다. 일부 단원들의 고약한 텃세와 차
별로 인해 오케스트라를 떠나야 했던 것이 다시
한 번 아쉬움으로 남는다.

뀫운전은 연주 다음으로 좋아하는 행위
최나경은 ‘스피드 마니아’를 자처했다. 그는

“이건 비밀인데”라며 “미국에서 120마일(193k
m)까지 밟아 본 적도 있다”라고 했다. 자동차 이
야기가 나오자 최나경의 말이 끊일 줄을 모른다.
미국에서 겪은 요절복통할 사건들을 지면에 일
일이 옮기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. 그 중에
서도 차를 새로 ‘뽑은’ 다음날, 주차비를 내고 핸
들이 꺾인 상태에서 액셀레이터를 밟아 정산기

를 들이받은 사건은 압권이다. 먼저 살던 집으로
과속 고지서가 배달되어 쌓이는 바람에 자신도
모르는 새 무면허 운전자가 되어 버린 사연도 있
다. 하도 차를 긁고 다니니 누군가는 “네 차는 간
지럽대? 왜 그렇게 긁고 다녀?”라고 했단다.

사고뭉치 드라이버지만 운전은 최나경이 연주
다음으로 좋아하는 ‘행위’다. 워낙 스케줄이 빡
빡하다보니 듣고 싶은 음악도 대부분 차 안에서
듣는다. 최나경은 “운전을 하고 있으면 평소 생
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번뜩번뜩
떠오른다”라고 했다.

뀫내 음악의 매력은 마음을 전하는 연주
기량이 뛰어나고, 빨리 연주할 수 있고, 큰 음

량을 낼 수 있는 플루티스트는 세상이 많다. 그렇
다면 사람들은 왜 최나경의 연주를 ‘특별히’ 좋아
하는 것일까.

최나경은 “연주를 통해 내 마음이 전해지기 때
문이 아닐까”라고 했다. 그가 연주하거나 녹음한
작품들은 대부분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“참 좋
은 곡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”라
는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다.

이번 사건을 겪으며 최나경은 전 세계 팬들로
부터 매일 50∼100여 통의 글을 받았다. 그 중
“우리가 당신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일
이 있어도 항상 긍정적이고 웃는 느낌이 전해지

기 때문”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.
많은 오케스트라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지

만 최나경은 당분간 솔리스트 활동에 전념하겠
다고 했다.

“오케스트라에 묶여 하지 못했던 프로젝트들
이 있다. 휴식도 필요하다. 친구를 만나고, 읽고
싶었던 책을 읽고, 좋아하는 요리도 한다. 시간
과 마음에서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다.”

인생에서 피치 못할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했
던 최나경은 “이제 또 액셀레이터를 밟을 때가
됐다”며 밝게 웃었다. 최나경의 앞날은 ‘다시
알레그로’다.

양형모 기자 ranbi@donga.com트위터 @ranbi361

뀫최나경의 시승소감=BMW 뉴 3시리즈 그란투
리스모는 클래식 음악에 비유하면 프로코피예
프 같은 차다. 무거우면서도 발랄하고 어딘지
잘 정돈된 자동차라는 느낌을 받았다. 그러면서
도 기대하지 않은 곳에 ‘액센트’가 있어 재미있
다. 스피드를 올려도 깔끔하게 나아간다. ‘더 빨
리 달릴 수 있다’는 느낌을 받게 한다. 물론 이것
은 자동차에 대한 비유이고, 이 차를 운전할 때
는 모차르트의 음악이 잘 어울릴 것 같다. 그 중
에서도 최나경의 ‘모차르트 플루트 콰르텟’을
추천한다. 하하!

플루티스트 최나경
& BMW그란투리스모

미국서 120마일까지 밟아본 스피드 마니아
무거우면서도 발랄하고 잘 정돈된 느낌의 차
그란투리스모 운전할 땐 모차르트 잘 어울려

한국인 첫 비엔나 심포니 입성…텃세로 하차
이제 다시 인생의 액셀레이터 밟을 때 왔죠

편집｜고창일 기자 ico@donga.com 트위터@mkhj2357

뀫‘넓은 실내 공간’
BMW 뉴 3시리즈 그란투리스모는 기존 3시리

즈를 뛰어넘는 역동적인 디자인과 스타일리시한
쿠페 라인, 투어링 모델의 실용성을 접목한 새로
운 개념의 자동차다. 세단의 편안함에 SUV가 부
럽지 않은 넓은 실내공간을 갖췄다.

3시리즈보다 실내공간을 110mm나 늘려 뒷좌
석이 다소 좁다는 것이 유일한 아쉬움이었던 3시
리즈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했다. 5시리즈와 비
교해 실내 공간은 48mm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
다. 3시리즈 가격으로 5시리즈의 여유 공간을 소
유할 수 있는 셈이다.

뀫‘320d 못지않은 역동적인 성능’
BMW 뉴 3시리즈 그란투리스모의 매력 중 빼

놓을 수 없는 것은 가변식 스포일러다. 가변식 스
포일러가 시속 110km/h를 돌파하면 자동으로

올라온다. 시속이 다시 70km/h로 떨어지면 자
동으로 접혀 차체의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고 고
속주행 시 다운포스를 발생시켜 차체를 지면에
밀착시킨다. 당연히 일반 세단보다 훨씬 안정적
인 운전이 가능하다.

운전석 도어에 있는 스위치로 수동 작동도 가
능하다. 편안한 장거리 투어에 초점을 맞췄지만,
320d에 근접하는 가속력을 발휘한다. 0∼100k
m 가속시간은 7.9초다.

뀫매력적인 연비
BMW 뉴 3시리즈 그란투리스모의 공인 연비

는 16.2km/L다. 전 모델에 8단 자동속기가 장
착됐고, 연비 운전을 돕는 에코프로 모드가 장착
돼 자신의 운전 습관을 스스로 체크하며 주행할
수 있다. 또한 정차시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
주행시 다시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 오토스타
트&스톱 기능도 갖추고 있어 연비 운전을 돕는
다. 뉴 3시리즈 그란투리스모의 가격은 5430만
원∼6050만원이다.

원성열 기자 sereno@donga.com 트위터 @serenowon

SUV의넉넉함에세단의편안함까지갖췄다

■ BMW 그란투리스모의 3가지 매력
기존 3시리즈보다 실내공간 110mm 늘려
가변식 스포일러 적용…안정적 주행 가능

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MW 뉴 3시리즈 그란투리스모와 함께 한 플루티스트 최나경. 운전마니아이기도 한 최나경은 최근 겪은 오케스트라 재계약 파동에 대한 심경을 털어놓으며 ‘새로운 출발’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.
김민성 기자 marineboy@donga.com 트위터 @bluemarine007


